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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 6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과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비용, 환경과 공간, 홍보, 사서와 이용자, 적시성 측면에서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user perception and need of bibliotherapy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questionnaire that asked 648 public library 

users in Busan, Ulsan, and Gyeongsangnam-do to give their opinions on bibliotherapy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along with the particular areas of the service with which they thought needed 

the most improvement.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in order to suggest ways 

to revitalize bibliotherapy services provided in public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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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재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상

태라고 할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라는 불명예스런 통계뿐만 아니라 2012년 보건

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고1)에서

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7.6%(알코올과 니코

틴 사용 장애를 제외하면 14.4%)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며 성인의 15.6%가 심

각하게 자살사고(思考)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정신과를 찾는 비율은 15.3%로 선진

국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2)보다 매우 낮다. 

진료 비용에 대한 부담과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

는 정서 부적응이나 대인관계 문제, 우울증 등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면서도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하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정

신과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위험수위에 이른 한국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강구하

기 위한 노력들이 정신과 치료의 대안적인 형태

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독서치료이다. 2000년 이후 우리 사회에 문제 

상황을 보는 관점을 개선하고, 상한 마음을 치

유하고, 개인의 정신적 성장을 돕는 책들이 많

이 출판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독서치료가 발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독

서치료3)는 책의 치유적 가치를 이용하여 복잡

한 현대사회에서 빚어지는 인간의 마음 상함을 

치유하고 발달과업을 적절히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유아․청소

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일반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정보소외계층이나 경제적 취약 계층의 

이용자, 결혼이나 이주로 인해 한국 사회에 편입

된 다문화가정의 이용자 등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장서와 공간 등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구자는 지난 2002년부터 10여 년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행해지는 독서

치료 프로그램이 공공도서관의 특화된 서비스

로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정신건강 개선에 기

여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을 관찰하였다.4) 현재 공공도서관

의 독서치료 서비스는 이용자의 호응5)을 얻으

며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에 기여하고 도서관과 

사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

 1) 보건복지부. 2012. 뺷보도자료뺸. [online]. [cited 2013.1.13].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

Q=266858&page=1>.

 2) 미국 39.2%(2010년), 호주 34.9%(2009년), 뉴질랜드 38.9%(2006년). 위의 글.

 3) ‘bibliotherapy’를 ‘독서치료’로 표현하며 도서관에서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개발할 수 있는 ‘발달

적 독서치료’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즉 정신적․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정신보건 관련 전문

인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임상적 독서치료(clinical bibliotherapy)’ 영역에서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발달과업을 적절히 이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문제나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마음 상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발달적 독서치료(developmental bibliotherapy)’를 다룬다.

 4) 연구자는 2001년 참여자로서 독서치료를 처음 접하면서 독서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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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서와 관리

자가 있는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

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공공도서관

에서 제공되는 독서치료 서비스가 좀 더 많은 

공공도서관에 확대되고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즉 독서치료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뿐만 아니

라 경험하지 못한 잠재적 이용자의 독서치료 서

비스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여 독서치료

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공공도서

관에서 제공하는 독서치료 서비스가 가지는 의

미와 가치를 파악하고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독

서치료 서비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기대

수준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분석하는 형식으로 수행하였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

용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과 더

불어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

을 찾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product), 비용

(price), 환경과 공간(place), 홍보(promotion), 

사서와 이용자(people), 적시성(point of time) 

측면에서 이용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분석하

였다.6) 

표집방법으로, 모집단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개별적으로 이용자를 접촉하기 어려워 

비확률표집을 하였다. 공공도서관 관계자나 이

용자를 통해 독서치료 설문조사에 동의한 대상

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URL을 배포하여 

2주일 동안 웹기반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 활동하면서 실제 프로그램을 참여 관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 자신뿐만 아니라 참여자 

대부분이 책의 치유적 가치를 발견하고 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상호작용 속에서 놀라운 변화와 기쁨을 체험

하고 나눌 수 있었다.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였고, 프로그

램 진행자와 참여자가 단순한 ‘앎’이 아닌 ‘삶’을 나누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서비스 품목

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다.

 5) ① “도서관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 프로그
램에서 만난 책은 이제까지 내가 읽던 책과는 달랐다. 처음엔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책을 덮고 싶을 때도 있었

지만 책을 읽으면서 내가 조금씩 변하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좀 큰 느낌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덜 의식

하게 되었다. 많은 위로를 받게 된 강좌였다. 요즘은 만나는 사람에게 독서치료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다른 도

서관에서도 이런 독서치료 강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부산 Y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A.

② “독서치료는 음악치료나 미술치료보다 더 나은 것 같다. 책이라는 매체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책을 읽고 

자기의 표현을 글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치유에 대한 긍정적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것 같다. 12주 동안 책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 책 읽기에 급급했지만 읽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 부산 Y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B.

③ “나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수업이 많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필요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수업들이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부산 

Y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C.

 6) 연구자는 뺷눈에 띄는 도서관 마케팅뺸(이채, 2005)에서 마케팅 6P로 제시된 적절한 상품(product), 적절한 가격

(price), 적절한 장소(place), 적절한 홍보(promotion), 적절한 고객(people), 적절한 시기(point of time)를 공공

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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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설계

2.1 설문의 개발 및 구성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일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독서치료 서비스가 일반 이

용자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서비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독서치료에 대한 개념을 비롯

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치료에 대한 기본

적인 인식과 요구, 이용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설문 문항을 만들고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에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로부터 문항의 타당

성, 오류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문항의 내용

과 용어는 공공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인 중학생 

이상 성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문항수로 

조정하였다. 설문지를 완성한 후 공식적인 설문

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 4명(중학생 1명, 고등

학생 1명, 대학생 2명)과 성인 2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용어의 난이도를 조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하

였다.

(1)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질

문 18문항7) 

(2)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질문 21문항

(3)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해 바라

는 사항에 대한 자유 기술

(4) 설문 조사 응답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2.2 조사 대상의 선정과 조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여부

에 상관없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공공도서관

의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의 독서치료 서비스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개인을 일일이 접

촉하여 설문응답을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

로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문 조

사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이메일 주소를 먼저 수

집하였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공공도서관

을 통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나 독서 관

련 프로그램을 비롯한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용자 개인의 이

메일 주소를 공식적으로 수집하기는 불가능하

였다. 비확률표집을 실시하여 2012년 7월 한 달 

동안 부산, 울산, 양산, 김해, 남해, 거제, 진영 

지역의 공공도서관 관계자나 지인들을 통하여 

설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에 응답할 의

사가 있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였다. 

2012년 8월 1일에 설문 대상자8)의 이메일 주

소로 온라인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URL을 배

포하고, 2012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

일 동안 설문 응답결과를 수집하였다. 처음에 

 7) 먼저 이 설문지에 사용되는 주된 용어인 ‘독서치료’, ‘치유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상황별 독서치료목록’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8) 다양한 연령층의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을 온라인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잠재적 이용이 

예상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중학생 이상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경로로 이메일 주소를 입수

하고자 하였다. 7월 한 달 동안 수집한 이메일주소(1,368건)로 2012년 8월 1일에 설문을 배포한 결과 ‘배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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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이메일 주소로 설문 URL을 보낸 결과 

‘배달실패’로 돌아온 메일이 185건이었다. 그 수

를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1,183명에게 설문을 배

포하여 648명(회수율 54.8%)이 설문에 응답하

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60 24.7

여 488 75.3

연령

10대 77 11.9

20대 172 26.5

30대 158 24.4

40대 175 27.0

50대 이상 66 10.2

학력

중졸이하(중학생포함) 50 7.7

고졸(고등학생 포함) 61 9.4

대졸(대학생 포함) 442 68.2

대학원졸 이상 95 14.7

직업

사무/관리/전문/경영직 293 45.2

생산/기술/노무직 9 1.4

판매/서비스/영업직 28 4.3

자영업 8 1.2

학생 173 26.7

주부 95 14.7

무직/기타 42 6.5

직업

(재구분)

직장인 338 52.1

학생 173 26.7

주부 95 14.7

무직 42 6.5

계 648 100.0

<표 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648)

로 돌아온 메일이 185건이었다. 그 이유는 모바일 통신기기의 발달로 사람들이 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많고, 특히 이메일을 자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이메일주소가 휴면상태

이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메일주소 당사자의 휴대폰을 알고 있는 경우 설문에 

응답해 줄 것과 공공도서관 잠재적 이용자인 제 3자에게 메일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

다. 설문에 응답할 의사가 있으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응답자나 울산 중부도서관 사서가 회수한 이용자의 설

문지는 연구자가 일괄입력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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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설문 결과를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설문지의 폐쇄형 문항의 응답 결과를 

처리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복수응답분석, 기술

통계,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각 응답 항목에 1에서 

5까지(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

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의 값을 지정하

여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통계 분석의 

유의 수준은 p값이 .05 미만으로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1 독서치료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1) 책을 읽는 주된 목적

‘책을 읽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이용

자들이 책을 읽는 주된 목적은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31.2%),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22.5%), 즐거움을 얻기 위해(21.5%), 교

양을 넓히기 위해(15.6%), 마음의 고통을 치유

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5.2%) 순으로 나타났

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독서를 하

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현재 우리 사회

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개인의 정

서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부터 ‘치유(healing)’ 관련 도서가 출판계에 

쏟아져 나오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마음의 위

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와 ‘마음의 고통을 치유

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책을 읽는 응답자의 

경우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는 요인

‘현재 귀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거나 우

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전체 응

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을 가장 아

프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는 요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39.7%), 가족 간의 불화 또는 대

인관계의 어려움(16.0%), 경제적인 어려움(9.6%), 

공부와 성적 스트레스(8.3%), 자신이나 가족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202  31.2

즐거움을 얻기 위해 139  21.5

교양을 넓히기 위해 101  15.6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146  22.5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34   5.2

시간을 보내기 위해  11   1.7

기타  15   2.3

합계 648 100.0

<표 2> 책을 읽는 주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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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공부와 성적 스트레스 54 8.3

따돌림 또는 학교폭력 1 .2

미취업 또는 실직 16 2.5

가족의 죽음 13 2.0

이혼(부모, 배우자) 또는 애인과의 이별 11 1.7

가족 간의 불화 또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104 16.0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 49 7.6

경제적인 어려움 62 9.6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 257 39.7

기타 81 12.5

합계 648 100.0

<표 3>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는 요인 

질병(7.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래에 대

한 불안과 무력감’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글로벌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청년실

업을 포함한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두되는 것과 극심한 경쟁과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보편적

으로 갖고 있는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이 응답결과를 참고하여 독서치료 프로그

램에서 다루어야 할 ‘상황’을 설정하는 데 참고

로 할 수 있을 것이다. 

(3) 마음이 아프거나 우울할 때의 대처방법

‘마음이 아프거나 우울할 때 어떻게 하십니

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이 아프거나 

우울할 때의 대처방법은,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

을 털어놓는다(28.2%), 잠을 잔다(17.7%), 내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잠을 잔다 115  17.7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  21   3.2

게임, 인터넷 등을 한다  28   4.3

고통을 잊기 위해 바쁘게 지낸다  48   7.4

연락을 끊고 집에만 있다  20   3.1

남에게 시비를 걸거나 화풀이한다   4    .6

내색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는다  97  15.0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는다 183  28.2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5    .8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다  77  11.9

기타  50   7.7

합계 648 100.0

<표 4> 마음이 아프거나 우울할 때의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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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는다(15.0%), 도움

이 되는 책을 읽는다(11.9%), 고통을 잊기 위해 

바쁘게 지낸다(7.4%) 순으로 나타났다. 30%에 

가까운 응답자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

법으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발설하는 방법을 활

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활

동 중 ‘치유적 말하기’에 해당하므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잠재적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다’

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도 공공도서관에서 독서

치료 프로그램이나 상황별 독서치료목록을 제

공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상담이나 정신과 치

료를 받는다’의 응답률은 0.8%로 아직 우리 사

회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비

율이 낮게 나타났다.

(4) 책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

‘좋은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

명의 응답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2

그렇지 않다   7   1.1

보통이다  66  10.2

그렇다 322  49.7

매우 그렇다 252  38.9

합계 648 100.0

<표 5> 책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좋은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렇다(49.7%), 매우 

그렇다(38.9%), 보통이다(10.2%), 그렇지 않

다(1.1%), 전혀 그렇지 않다(0.2%) 순으로 나

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88.6%)가 좋은 책이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으로

써 책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직장인 338 4.31 .702

학생 173 4.06 .700

주부  95 4.45 .597

무직  42 4.26 .627

합계 648 4.26 .693

    <표 6> 책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의 
직업별 기술통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은 4.26, 표

준편차는 0.693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 분산분

석을 통해 직업을 재구분9)하여 직업별로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학생 응답자의 평균(4.06)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주부 응답자의 평균

이 가장 높고 표준편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사후 검증결과 직장인과 학생, 학생과 

주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결

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에서는 독서의 효과

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해 독서 흥미

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

(5) 상황에 맞는 치유서가 마음의 고통 

완화나 치유에 미치는 영향

‘마음이 아플 때 그 상황에 맞는 책(치유서)

 9) 사무/관리/전문/경영직, 생산/기술/노무직, 판매/서비스/영업직, 자영업을 ‘직장인’으로 통합하고, 네 개의 직업군, 

즉 직장인, 학생, 주부, 무직으로 재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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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고 마음이 가벼워지거나 고통이 덜어질 수

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는 <표 7>과 같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2

그렇지 않다   9   1.4

보통이다  62   9.6

그렇다 382  59.0

매우 그렇다 194  29.9

합계 648 100.0

<표 7> 상황에 맞는 치유서가 마음의 고통 

완화나 치유에 미치는 영향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황에 맞는 치

유서가 마음의 고통 완화나 치유에 미치는 영향

은 그렇다(59.0%), 매우 그렇다(29.9%), 보통이

다(9.6%), 그렇지 않다(1.4%), 전혀 그렇지 않

다(0.2%)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88.9%)가 

상황에 맞는 치유서의 치유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므로 공공도서관은 상황에 맞는 치

유서 목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직업(재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직장인 338 4.20 .668

학생 173 4.03 .681

주부  95 4.32 .588

무직  42 4.17 .581

합계 648 4.17 .660

<표 8> 상황에 맞는 치유서가 마음의 고통 완화나 

치유에 미치는 영향의 직업별 기술통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은 4.17, 표준

편차는 0.660이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직

업을 재구분하여 직업별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주부 응답자의 평균이 가장 높은 반면 학생 응답

자의 평균은 가장 낮고 표준편차는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이 주로 주부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독서치료 

경험의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독서치료 인지 여부

‘독서치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는 <표 9>

와 같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예 521  80.4

아니오 127  19.6

합계 648 100.0

<표 9> 독서치료 인지 여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인지 여

부에 대한 응답결과는 예(80.4%), 아니오(19.6.%)

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독서치료

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독서치료 인지 경로(복수 응답)

‘독서치료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복수응답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인지 

경로’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응답기준 비율로 볼 때, 주변 사람(24.7%), 신

문,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22.6%), 도서관

(21.8%), 인터넷(14.0%), 기타(8.4%) 순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을 통해 독서치료를 인지

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입소문’을 홍보에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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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응답자수 기준 비율 응답 기준 비율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 180  35.2%  22.6%

인터넷 111  21.7%  14.0%

행사 안내문, 현수막  44   8.6%   5.5%

주변 사람 196  38.3%  24.7%

도서관 173  33.8%  21.8%

서점  24   4.7%   3.0%

기타  67  13.1%   8.4%

합계 795 155.4% 100.0%

<표 10> 독서치료 인지 경로 

(8)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

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

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에 대한 응답결과는, 자료 

열람 및 대출(71.8%), 열람실 이용(개인 공부) 

(13.1%),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

(5.1%), 여가 시간 활용(4.0%), 도서관 봉사

(1.9%)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자

료를 열람하고 대출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개인 공부를 위해 열람

실을 이용하거나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

가를 위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나

타났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관심을 유

도하기 위하여 독서치료 관련 도서를 별치하여 

독서치료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9)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인지 내용 

(복수응답)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중 귀하가 알

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복수 응답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독

서치료 서비스 인지 내용’에 대한 전체 응답자

의 응답기준비율로 볼 때, 독서치료 프로그램

(35.5%), 특정 상황에 맞는 도서 추천(19.5%), 

독서치료 치유서 따로 비치(19.2%), 상황별 독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자료 열람 및 대출 465  71.8

시청각자료 활용(영화 감상, 어학 학습 등)   4    .6

정보 검색 및 PC 활용  10   1.5

열람실 이용(개인 공부)  85  13.1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  33   5.1

도서관 봉사  12   1.9

여가 시간 활용  26   4.0

기타  13   2.0

합계 648 100.0

<표 11> 공공도서관 이용의 주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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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응답자수 기준 비율 응답 기준 비율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발간 181  35.1%  18.1%

독서치료 치유서 따로 비치 192  37.3%  19.2%

독서치료 프로그램 354  68.7%  35.5%

독서치료 치유서 전시회  38   7.4%   3.8%

찾아가는 독서치료 서비스  39   7.6%   3.9%

특정 상황에 맞는 도서 추천 194  37.7%  19.5%

합계 998 193.8% 100.0%

<표 12>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인지 내용 

서치료목록 발간(18.1%) 순으로 나타났다. 응

답자들은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치료 

서비스 중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가장 많

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

‘9번 문항의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중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입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10)의 응답 

결과는 <표 13>과 같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발간  85  13.1

독서치료 치유서 따로 비치  37   5.7

독서치료 프로그램 296  45.7

독서치료 치유서 전시회   4    .6

찾아가는 독서치료 서비스  71  11.0

특정 상황에 맞는 도서 추천 155  23.9

합계 648 100.0

   <표 13>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에 대

한 응답결과는 독서치료 프로그램(45.7%), 특

정 상황에 맞는 도서 추천(23.9%), 상황별 독

서치료목록 발간(13.1%), 찾아가는 독서치료 

서비스(11.0%), 독서치료 치유서 따로 비치

(5.7%)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응답자가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한 독서치료 서비스

로 생각하며 ‘특정 상황에 맞는 도서 추천’을 ‘상

황별 독서치료목록 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유무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

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는 

<표 14>와 같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예 197  30.4

아니오 451  69.6

합계 648 100.0

<표 14>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유무 

10) 독서치료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 역시 독서치료 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이므로 설문 조사를 시작하

면서 독서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 후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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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프로

그램 참여 유무에 대한 응답결과는, 30.4%가 

참여한 경험이 있고, 69.6%가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의 긍정적인 

변화

독서치료 참여자 중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

여한 후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하

십니까?’에 대한 응답자 196명의 응답 결과는 

<표 15>와 같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5

그렇지 않다   1    .5

보통이다  31  15.8

그렇다  91  46.4

매우 그렇다  72  36.8

합계 196 100.0

   <표 15>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의 

긍정적인 변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프로

그램에 참여한 후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렇다(46.4%), 매우 그렇다(36.8%), 보

통이다(15.8%), 그렇지 않다(0.5%), 전혀 그렇

지 않다(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독

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응답자의 83.2%가 

긍정적인 변화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배

치 분산분석을 통해 직업을 재구분하여 직업별

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표 1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기술통계상으로 직업별로 큰 차이는 없

으며, 주부 응답자의 평균이 가장 높고 표준편

차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원

배치 분산분석 결과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의 긍정적인 

변화 내용(복수 응답)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의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자 196명의 복

수응답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프로

그램 참여 후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응답 결

과를 응답 기준 비율로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존감 회복(25.0%) 긍정적인 생각과 

폭넓은 현실 수용(20.4%), 타인과의 관계 개선

(12.1%), 고통의 완화 또는 아픈 마음의 치유

(12.0%), 일상의 즐거움과 삶에 대한 의지 증가

(9.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적 독서치료가 사회적응을 돕고 건전

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존감을 향

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직장인  93 4.15 .807

학생  41 4.12 .781

주부  51 4.29 .610

무직  11 4.18 .751

합계 196 4.18 .749

<표 16>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의 긍정적인 변화의 직업별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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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응답자수 기준 비율 응답 기준 비율

고통의 완화 또는 아픈 마음의 치유  69  36.3%  12.0%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존감 회복 144  75.8%  25.0%

타인과의 관계 개선  70  36.8%  12.1%

긍정적인 생각과 폭넓은 현실 수용 118  62.1%  20.4%

일상의 즐거움과 삶에 대한 의지 증가  52  27.4%   9.0%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증가  34  17.9%   5.9%

남에 대한 배려와 봉사 마인드 증가  40  21.1%   6.9%

독서습관 형성  46  24.2%   8.0%

기타   4   2.1%    .7%

합계 577 303.7% 100.0%

<표 17>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의 긍정적인 변화 내용

(14)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 불만족 요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

자 73명의 응답 결과는 <표 18>과 같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열심히 참여하지 못해서 12  16.4

책읽기를 게을리해서 11  15.1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어서  5   6.8

개인 사정을 드러내지 못해서 14  19.2

참여자 간의 신뢰감이 적어서 11  15.1

혼란과 고통으로 중도 포기해서  2   2.7

책이 어려워서  3   4.1

진행자가 미숙해서  1   1.4

기타 14  19.2

합계 73 100.0

   <표 18>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 

불만족 요인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프로

그램 참여 후 불만족 요인’으로 개인 사정을 드

러내지 못해서(19.2%), 열심히 참여하지 못해

서(16.4%), 책읽기를 게을리해서(15.1%), 참

여자 간의 신뢰감이 적어서(15.1%), 내면을 들

여다볼 용기가 없어서(6.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요인으로 ‘인간의 심리에 대해 제대로 알

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계속 연결되지 않아

서’, ‘참여자가 많아 개개인의 깊은 나눔이 어려

움’, ‘치유적 글쓰기를 다 하지 못한 점’이 언급

되었다. 대부분의 불만족 요인이 자신의 개인 

사정이나 속마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것과 책을 

제대로 읽어오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듯하다. 

(15) 독서치료 프로그램 불참 요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자 450명11)의 

응답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프로

그램 불참 요인에 대한 전체 응답자 450명의 응

답결과는 독서치료에 대해 알지 못해서(23.8%), 

시간이 맞지 않아서(20.9%), 독서치료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지 몰라서(18.7%), 자신에게 아

11) <표 14>에서 451명이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1명의 무응답으로 이 문항의 전체 응답자는 4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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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독서치료에 대해 알지 못해서 107  23.8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몰라서  84  18.7

시간이 맞지 않아서  94  20.9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멀어서  23   5.1

개인사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33   7.3

책을 읽어낼 자신이 없어서   8   1.8

책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18   4.0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58  12.9

기타  25   5.5

합계 450 100.0

<표 19> 독서치료 프로그램 불참 요인 

무 문제가 없어서(12.9%), 개인사정을 드러내

고 싶지 않아서(7.3%) 순으로 나타났다. ‘독서치

료에 대해 알지 못해서’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몰라서’라고 답한 응답자(42.5%)

는 잠재적인 독서치료 서비스 대상이므로 공공

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20.9%에 달하므로 독서치료 프

로그램의 시간대를 확대 또는 조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16)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또는 권유 의사

‘앞으로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참여하기를 권할 생

각이 있습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

답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프로

그램 참여 또는 권유 의사’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렇다(43.1%), 보통이다(28.5%), 매우 그렇다

(23.9%), 그렇지 않다(2.8%), 전혀 그렇지 않

다(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응답자

의 67%(그렇다(43.1%), 매우 그렇다(23.9%))

가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권유하고

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1   1.7

그렇지 않다  18   2.8

보통이다 185  28.5

그렇다 279  43.1

매우 그렇다 155  23.9

합계 648 100.0

   <표 20>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또는 

권유 의사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은 3.85로 

책이 주는 긍정적인 가치와 효과에 비해 독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타인에게 권유하

고자 하는 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준편차는 0.875로 다른 변수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직업을 

재구분하여 직업별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

른 직업군에 비해 주부 응답자의 평균이 월등

히 높으며 표준편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주부는 다른 직업군과

의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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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직장인 338 3.87 .865

학생 173 3.63 .903

주부  95 4.24 .710

무직  42 3.67 .874

합계 648 3.85 .875

 <표 21>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또는 

권유 의사의 직업별 기술통계 

(17)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대상 

(복수 응답)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복수응답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독서

치료 프로그램 대상’에 대한 응답결과를 응답기

준 비율로 볼 때, 주부(10.5%), 중학생(10.0%), 

고등학생(9.9%), 중년남성(7.8%), 대학생(7.7%)

순으로 나타났고 유아(2.8%)가 가장 적었다. 많

은 응답자가 유아를 제외한 소년원생(7.1%)이

나 교도소 수용자(6.7%), 말기환자(5.0%), 다문

화가정의 여성(6.4%)이나 자녀(6.6%) 등 독서

소외계층에게도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공공도서관 독서치료서비스의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대한 기여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가 지역 주민

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

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독

서치료서비스의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대

한 기여’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렇다(57.4%), 매

응답 빈도 응답자수 기준 비율 응답 기준 비율

유아  117  18.1%   2.8%

초등학생  281  43.4%   6.8%

중학생  415  64.0%  10.0%

고등학생  409  63.1%   9.9%

대학생  318  49.1%   7.7%

미혼남녀  235  36.3%   5.7%

주부  435  67.1%  10.5%

중년 남성  323  49.8%   7.8%

노인  249  38.4%   6.0%

말기환자  207  31.9%   5.0%

다문화가정 자녀  275  42.4%   6.6%

다문화가정 여성  264  40.7%   6.4%

소년원생  294  45.4%   7.1%

교도소 수용자  280  43.2%   6.7%

기타   47   7.3%   1.1%

합계 4,149 640.2% 100.0%

<표 22>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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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    .5

그렇지 않다  14   2.2

보통이다 116  17.9

그렇다 372  57.4

매우 그렇다 143  22.1

합계 648 100.0

<표 23> 공공도서관 독서치료서비스의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대한 기여

직업(재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직장인 338 4.02 .710

학생 173 3.86 .760

주부  95 4.16 .641

무직  42 3.86 .814

합계 648 3.98 .727

<표 24> ‘공공도서관 독서치료서비스의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대한 기여’의 직업별 기술통계 

우 그렇다(22.1%), 보통이다(17.9%), 그렇지 않

다(2.2%), 전혀 그렇지 않다(0.5%) 순으로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

는 79.5%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은 3.98이고, 표준편차는 0.727로 

나타났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직업을 재

구분하여 직업별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주부 응답자의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사후검

증 결과 학생과 주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서비스, 비용, 환경과 

공간, 홍보, 사서와 이용자, 적시성 측면의 문항

에 대한 응답내용의 기술통계는 <표 25>와 같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독

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관련 21개 문항의 전체 

평균은 4.16, 표준편차는 0.761로 나타났으며, 각 

설문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기 위해 

가시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서

비스를 하는 사서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른 

변수에 비해 평균이 높으며 표준편차는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도서관 독서치

료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하고도 참여할 생각

이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으며 표준편차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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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 공공도서관은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26 .665

2
공공도서관은 상황별 독서치료목록을 발간하여 도서관 

내부와 외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30 .660

3
공공도서관은 학교,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27 .682

4
공공도서관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필요

가 있다
648 1 5 4.22 .796

5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하고도 

참여할 생각이 있다
648 1 5 3.33 .978

6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치유서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648 1 5 4.20 .744

7
공공도서관은 접근하기 쉽도록 독서치료 자료를 별도의 

공간에 비치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22 .749

8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648 2 5 4.33 .732

9
공공도서관 공간 내에서 치유서와 목록 등을 전시하거나 

치유 관련 영화를 상영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18 .747

10
공공도서관은 포스터, 이메일, 문자 등으로 독서치료 서

비스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23 .754

11
도서관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상황별 독서치료목록과 

신간 치유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27 .691

12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의 참여소감이나 후기

를 홍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648 1 5 3.89 .898

13
공공도서관에는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가 필

요하다
648 1 5 4.19 .764

14
독서치료 서비스를 하는 사서는 전문적 지식과 태도가 

필요하다
648 2 5 4.46 .647

15
독서치료 서비스를 하는 사서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648 2 5 4.54 .620

16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별로 세분하여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22 .732

17
공공도서관은 요구가 많은 이용자 그룹에게 우선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01 .843

18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소외계층을 위해 

독서치료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16 .778

19
공공도서관은 데스크를 만들어 독서치료 문의에 응답하

거나 치유서를 추천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04 .795

20
공공도서관은 온라인으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

요가 있다
648 1 5 4.03 .846

21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재난으로 고통 받을 때 독서치

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00 .859

전체 응답결과의 평균 4.16 .761

<표 25>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관련 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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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관련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공공도서관은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에 응답자의 90%(그렇다 52.5%, 매우 

그렇다 37.5%)가, ‘공공도서관은 상황별 독서

치료목록을 발간하여 도서관 내부와 외부에 제

공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90.9%(그렇다 

51.1%, 매우 그렇다 39.8%)가, ‘공공도서관은 

학교,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89.2%(그렇다 50.3%, 매우 그렇다 38.9%)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서치료 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인식을 

보면, ‘공공도서관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무료

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84.7%(그

렇다 43.5%, 매우 그렇다 41.2%)가, ‘공공도서

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하고도 

참여할 생각이 있다’에 응답자의 40.9%(그렇다 

28.4%, 매우 그렇다 12.5%)가,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치유서는 무료

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에 응답자의 85.2%

(그렇다 48%, 매우 그렇다 37.2%)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응답자들은 

공공도서관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

공하기를 선호하지만 비용을 지불하고도 참여

할 의사가 있는 이용자가 응답자의 40.9%를 차

지함으로써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독서치료 서비스의 환경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보면, ‘공공도서관은 접근하기 쉽도록 

독서치료 자료를 별도의 공간에 비치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87.7%(그렇다 50.2%, 매우 그

렇다 37.5%)가,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적인 공간

이 필요하다’에 응답자의 88%(그렇다 41.5%, 

매우 그렇다 46.5%)가, ‘공공도서관 공간 내에

서 치유서와 목록 등을 전시하거나 치유 관련 영

화를 상영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84.9%(그

렇다 48.9%, 매우 그렇다 36%)가 필요성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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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독서치료 서비스의 홍보에 대한 인식을 

보면, ‘공공도서관은 포스터, 이메일, 문자 등으

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에 응

답자의 86.3%(그렇다 46.9%, 매우 그렇다 39.4%)

가, ‘도서관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상황별 독

서치료목록과 신간 치유서 정보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에 응답자의 89.5%(그렇다 50.8%, 매우 

그렇다 38.7%)가,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의 참여소감이나 후기를 홍보에 활용할 필

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71.9%(그렇다 46.9%, 

매우 그렇다 25%)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참여소감이나 후기를 홍보에 활

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상대적으

로 낮은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서 또는 원할 경우 익명으로 후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독서

치료 서비스 제공자, 즉 사서나 프로그램 진행

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에는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서가 필요하다’에 응답자의 84.5%(그렇다 46.8%, 

매우 그렇다 37.7%)가, ‘독서치료 서비스를 하

는 사서는 전문적 지식과 태도가 필요하다’에 응

답자의 92.1%(그렇다 37.5%, 매우 그렇다 54.6%)

가, ‘독서치료 서비스를 하는 사서는 다른 사람

을 포용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에 응답

자의 94.5%(그렇다 34%, 매우 그렇다 60.5%)

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독서치료 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인식

은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별로 세

분하여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에 응답자의 86.3%(그렇다 48.5%, 매우 그렇

다 37.8%)가, ‘공공도서관은 요구가 많은 이용

자 그룹에게 우선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78.5%(그렇다 

49.8%, 매우 그렇다 28.7%)가,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소외계층을 위해 독서

치료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83.6%(그렇다 48.3%, 매우 그렇다 35.3%)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독서치료 서비스의 즉시성에 대한 인

식을 보면, ‘공공도서관은 데스크를 만들어 독

서치료 문의에 응답하거나 치유서를 추천할 필

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79%(그렇다 50%, 매우 

그렇다 29%)가, ‘공공도서관은 온라인으로 독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77.2%(그렇다 46.3%, 매우 그렇다 30.9%)가,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재난으로 고통 받을 

때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에 응답자의 76.4%(그렇다 46.9%, 매우 그렇

다 29.5%)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3.3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구조화된 설문 내용 외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와 그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를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을 그룹별

로 비교하면 <그림 2>와 같다. 설문 응답자가 공

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해 가장 많이 언

급한 내용은 ‘홍보’에 대한 것으로 전체의 28%

에 달하는 18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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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유기술에 나타난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 비교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가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을 서비스, 비용, 환경

과 공간, 홍보, 사서, 이용자, 적시성으로 구분하

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표 2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용자

가 자유 기술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응답자가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

비스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은 ‘홍보’에 

대한 것으로 ‘많은 홍보 필요’가 179건(26.6%)

이었다. 그 다음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 대상 

확대 필요’가 50건,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

스 제공 필요’는 35건, ‘다양한 독서치료 서비스 

필요’가 17건, ‘전문 인력 배치 필요’는 17건, ‘독

서치료에 대한 호감 또는 참여의지 있음’이 15

건, ‘지속적인 서비스 필요’가 14건, ‘상황별 독

서치료목록 필요’가 13건, ‘직장인을 위한 야간 

독서치료 프로그램 필요’는 13건, ‘치유서 다양

성 중요’가 12건, ‘친근한 안내로 접근성 개선 또

는 증가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13건, ‘프라이버

시 보호’가 12건, ‘체계적 프로그램 필요’가 10

건, ‘전문사서 필요’가 10건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치유서,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독서치료 프로그램, 서비스의 확대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다양하게 언급하였다. 소수 의견으로 

‘도시뿐만 아니라 최소 군 단위까지 필요’(1건), 

‘작은 도서관에도 독서치료 정보 제공 필요’(1

건), ‘학생들은 학교에서 월 1회 독서치료 받도

록’(1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서비스 필요’(1

건)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셋째,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비용

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서치료 프로

그램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무

료로 제공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

도 있었다. 

넷째,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가 제공되

는 환경과 공간에 대해서는 ‘편안하고 조용한 공

간 확보’(8건), ‘도서관 접근성 중요’(2건), ‘독

립 공간 필요’(2건), ‘동사무소, 복지관, 유동인

구가 많은 곳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접할 기회 

확대’(1건), ‘울주군에도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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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구분 응답수 소계 총계

서비스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제공 필요 35

293

(43%)

674

(100%)

활성화 필요 21

다양한 독서치료 서비스 필요 17

독서치료에 대한 호감 또는 참여의지 있음 15

지속적인 서비스 필요 14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필요 13

치유서 다양성 중요 12

친근한 안내로 접근성 개선 또는 증가할 수 있는 방법 모색 12

프라이버시 보호 12

체계적 프로그램 필요 10

내실 있는 서비스 필요 9

찾아가는 서비스 필요 9

학교, 관련 기관과의 연계 8

치유서 별치 필요 7

후속(심화)프로그램 필요 7

대상에 따른 세분화 프로그램 필요 6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 필요 6

‘치료'보다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 6

독서치료 관련 강좌, 세미나 유치 필요 5

독서흥미 유발 프로그램 우선 개설 5

소규모 프로그램 필요 5

양질의 서비스 필요 5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 필요 5

다양한 연령대 프로그램 필요 4

맞춤형 독서치료 프로그램 필요 4

독서치료 효과 높음 3

적극적인 서비스 필요 3

전문사서의 치유서 추천 서비스 필요 3

정신건강 관련기관과의 협력 3

제도화로 독서치료 서비스 정착 3

도서관 특화서비스로 전문화 2

수요 많으나 공급 부족 2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모색 2

개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추후 정보 공유 1

공공도서관의 본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응용분야 확대 1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치유서를 녹음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법규화 필요 1

다른 치료 프로그램과 병행 1

단기간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 1

도시뿐만 아니라 최소 군 단위까지 필요 1

독서의 근본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함 1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매년 보완 필요 1

신속한 치유서 비치 1

오직 주민들의 행복한 자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1

작은 도서관에도 독서치료 정보 제공 필요 1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연결 1

처음의 목적을 잊지 말 것 1

청소년, 노인을 위한 치유서 구입 요망 1

<표 26> 자유기술에 나타난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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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구분 응답수 소계 총계

치유서 내용 요약 서비스 제공 1

타도서관에도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배포 1

프로그램 시간 연장 1

프로그램 전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1

학생들은 학교에서 월 1회 독서치료 받도록 1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서비스 필요 1

비용
무료 제공 필요 7 11

(2%)최소한의 비용 부담이 효과적 4

환경과 공간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 확보 8

15

(2%)

교통, 도서관 접근성 중요 2

독립 공간 필요 2

동사무소, 복지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접할 기회 확대 1

울주군에도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설 필요 1

전문부서의 설치 1

홍보

많은 홍보 필요 179

189

(28%)

후기 활용이 홍보에 도움 3

정보공유 필요 2

정신적인 질병의 치료차원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홍보 2

관공서와 주민자치센터, 관할 병원의 협의 아래 홍보하면 효과적 1

학교, 공공기관, 소외계층에 홍보 1

홍보 시 사전 동의 1

사람

사서

전문 인력 배치 필요 17

54

(8%)

전문사서 필요 10

진행자의 자질 중요 9

독서치료 강사 및 양성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 필요 3

담당사서의 잦은 변경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결여와 신뢰감 저하 2

담당자들의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필요 2

전문성 필요 2

전문적 상담 능력 소지자 진행 필요 2

진정성 있는 서비스 마인드 필요 2

독서치료에 대한 사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필요 1

사서의 전문교육 이수 필요 1

상담 관련 자격 필요 1

전문가가 아닌 경우 지나치게 전문적인 활동을 하지 않길 1

전문적 교육받은 치료자 진행 필요 1

이용자

독서치료 프로그램 대상 확대 필요 50

68

(10%)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필요 6

주부, 초등학생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필요 2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필요 2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필요 1

독서모임 참여자부터 실시 1

사춘기 청소년의 정서안정을 위한 독서치료 의무화 필요 1

영유아, 청소년 위주 운영으로 독서습관 형성 1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부터 실시 1

장애인 대상 서비스 필요 1

쾌락, 유흥에 빠진 자, 부랑자, 노숙인 등을 위한 서비스 필요 1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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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필요’(1건), ‘전문부서의 설치’(1건)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홍보

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 필요’(179건), ‘후기 활

용이 홍보에 도움’(3건), ‘정보공유 필요’(2건), 

‘정신적인 질병의 치료차원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홍보’(2건), ‘관공서

와 주민자치센터, 관할 병원의 협의 아래 홍보하

면 효과적’(1건), ‘학교, 공공기관, 소외계층에 홍

보’(1건), ‘홍보 시 사전 동의’(1건)와 같은 의견

이 있었다.

여섯째,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제공

자에 대해서는 사서나 진행자의 전문성과 자질

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 ‘담당사서의 잦은 변

경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결여와 신뢰감 저하’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독서치료 서비스의 대상에 

대해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대상 확대 필요’ 

(50건)가 가장 많았고, 소외계층이나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나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 같은 특수한 대상에까

지 독서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

었다.

일곱째,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적시

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간대 프로그램, 특히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이나 주말 프로그

램에 대한 요구, 학생들을 위한 방학 중 프로그

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온라인 서비스에 대

한 요구도 있었다.

  4.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의 인식과 요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

비스, 비용, 환경과 공간, 홍보, 사서와 이용자, 

적시성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4.1 서비스

첫째, 독서치료 서비스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

여 도서관의 특화서비스로 전문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하여 독서치료 서비스의 필요성, 

이용자의 요구와 반응, 독서치료 서비스가 도서

관의 존재 가치와 도서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경영진을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경영진의 긍정적인 인식과 정

책적․환경적 기반 위에 서비스 대상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 이용행태, 수요 등을 파악하여 체

계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상황별 독서치료목록을 

발간하여 도서관 내․외부에 제공하여야 할 것

구분 세구분 응답수 소계 총계

적시성

다양한 시간대 독서치료 프로그램 필요 17

44

(7%)

직장인을 위한 야간 독서치료 프로그램 필요 13

온라인 서비스 필요 6

상설 독서치료 프로그램 필요 3

주말프로그램 필요 3

학생들을 위한 방학 중 프로그램 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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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도서

관에서도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목록12)과 다

른 기관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13)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특정 상황에 맞는 치유서 정보를 제

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으므로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공공도

서관, 학교,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4.2 비용

첫째, 공공도서관은 무료로 독서치료 서비스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은 공공성을 실

현하는 기관이므로 경제적 취약계층, 소외계층

의 이용자도 독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치유서

는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본을 비치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영리기관의 비용 절감 차원과는 다르게 

‘도서관 브랜드’로 독서치료를 부각시키고, 독서

치료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관은 인간소외, 자기정체성 

혼란 등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과 성장을 지원하는, ‘영

혼을 치유하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하여야 할 

것이다.

4.3 환경과 공간

첫째,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이용자의 

왕래가 많은 도서관 내 공간에 독서치료 자료를 

따로 비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프라이

버시가 보호되는,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공

간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독서치료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

하기 위하여 도서관 공간 내에서 독서치료 특강, 

치유서 전시, 치유 관련 영화 상영 등 정신건강

을 증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4.4 홍보

첫째, 도서관 내․외부의 게시판, 도서관 홈

페이지, 언론매체, 포스터,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독서치료 서비

스에 대한 홍보를 다각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동의를 얻

어 참여 후기나 입소문을 홍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서관 기반의 사서가 주도하는 책정

연14) 홈페이지의 독서치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

12) 한국도서관협회. 2004. 뺷상황별 독서목록: 성인편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2007. 뺷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증보편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3) 박현영, 박영숙, 송미정, 성혜경, 박금미, 김미선. 2010. 뺷어린이를 위한 독서치료 상황별 목록뺸. 창원: 공공도서관협

의회. 

14) 책읽기를 통한 정신건강 연구회(http://www.readingtoheal.or.kr)의 줄임말. 2000년 초부터 부산대학교 문헌정보

학과 김정근 교수를 중심으로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연구실’이란 이름의 치유서 연구모임으로 출발하였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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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홍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4.5 사서와 이용자

첫째, 독서치료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하

여 진행자인 사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

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독서치료에 대한 전문

성을 가진 사서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독서치

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태도, 훌륭한 자질을 

가진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자를 확보하고 

공공도서관들이 인적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독서치료 서비스 대상을 유아, 청소년, 

미혼남녀, 주부, 중년남성, 노년, 다문화가정, 학

교부적응아, 장애아를 둔 부모, 교정교육기관생, 

말기 환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그 대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특정 그룹 이용자 대상의 독서치료 프

로그램이 일상의 당면한 문제 해결이나 스트레

스를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므로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왕따 피해 학생’, ‘결혼을 

앞둔 미혼여성’, ‘중년 남성’, ‘장애아를 둔 부모’,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사람’ 등으로 요

구가 많거나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그룹을 우

선 대상자로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소외계층에게도 도서관 차원의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로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6 적시성

첫째, 공공도서관에서는 오프라인 데스크뿐

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 맞는 치유서 정보나 독

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온

라인상의 데스크를 만들어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고 일상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치유

서 정보를 제공하고, 좀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또는 주말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아동센터, 복

지관,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으로 찾아가는 독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독서치료에 대한 인

식과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과 요구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비용, 

환경과 공간, 홍보, 사서와 이용자, 적시성 측면

에서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응답자의 80.4%가 독서치료에 대해 인

지하고 있었으며, 주된 인지 경로는, ‘주변 사람’ 

(24.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9%가 ‘상

년에 ‘책읽기를 통한 정신건강연구회’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도서관 기반의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 연구와 활동

을 하고 있다. 책정연의 활동과 관련 자료는 책정연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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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맞는 책(치유서)을 읽고 마음이 가벼워지

거나 고통이 덜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공

공도서관은 독서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

발할 필요가 있다. 일상에서 마음이 아프거나 

우울한 주된 요인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력

감’(39.7%)뿐만 아니라 마음 아픔의 원인을 고

려하여 상황별 독서치료목록을 만들고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상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응

답자들의 마음이 아프거나 우울할 때의 주된 대

처방법인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는다’ 

(28.2%)와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다’(11.9%)

에 응답한 이용자군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치

유적 책읽기, 치유적 글쓰기, 치유적 말하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 사람은 응답자의 30.4%로 그 중 83.2%가 ‘독

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자신이 긍정적으

로 변화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자

신에 대한 이해와 자존감 회복’(25.0%)으로 나

타났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만족하

지 못한 요인의 대부분은 개인적 요인에서 비롯

되었으며 ‘참여자 간의 신뢰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셋째, 응답자의 90%가 ‘공공도서관은 독서치

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79.5%가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가 지역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긍정

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

로, 공공도서관은 치유서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상황별 독서치료목록을 발간하여 도서관 내․

외부에 배포하고, 체계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

을 운영하면서 학교,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

넷째, 응답자의 84.7%가 공공도서관에서 독

서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

는 한편 ‘비용을 지불하고도’ 프로그램에 참여

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40.9%에 달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용의 유무에 상관없

이 특히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서비스의 질

적 수준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은 독서치료 자료의 별치,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적인 공간 확보, 치유

서․목록 전시나 관련 영화 상영, 특강 등을 통

하여 독서치료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을 증가시

키기 위한 환경과 공간을 도서관 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

용하여 거부감이 없는 친근한 언어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파급효

과가 큰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응답

자의 주된 독서치료 인지 경로인 ‘주변 사람’의 

입소문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여소

감이나 후기를 홍보에 활용할 때에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

하게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공공도서관에서는 서비스, 특히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서의 전문성을 확

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포용력과 공감능력을 갖춘 진행자의 자질이 중

요하다. 그리고 이용자의 연령대와 그룹별 특성

을 고려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공공도서관은 이용자가 필요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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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

는 것이 필요하다. 독서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데스크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상황에 맞는 치유서 추천, 독서치료에 대한 정

보 제공, 독서치료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나 사회봉사단체의 물적 지원과는 별도

로 도서관이 해줄 수 있는 정서적 지원으로 노

약자나 희망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유지하

거나 회복하기 위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의 요구 외에 사서와 경영진의 마

인드가 중요하므로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

로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방안

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독서치료에 관심 있는 사서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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